
□ 대한국제법학회와 외교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10회 ‘국제법 모의재

판경연대회’ 결선대회가 8.21(화) 09:00~18:30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

원에서 개최되었다.

□ 이중국적자의 인권침해 문제를 주제로 한 이번 대회는, 총 22 개 참가팀 

중 서면심사를 통해 8팀이 본선 변론대회에 진출하였으며, 실전을 방불

케하는 변론절차를 거쳐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팀이 최우수팀(외교부

장관상)으로,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팀이 우수팀(대한국제법

학회장상)으로 선정되었으며, 최우수변론상은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

에 재학 중인 천영환 학생이 수상하였다. 동 대회의 시상식은 12월
에 외교부에서 개최된다.

□ 동 대회는 국제법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고 국제법 

분야 기초역량을 강화하는 학술경연의 장으로, 역대 수상자들 중 

상당수가 외교부·학계 등 관련 분야로 진출하는 등 새로운 인재를 

발굴·등용하는 장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.

□ 대한국제법학회에서는 향후에도 국제법의 저변확대와 외교역량 

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학술활동을 내실있게 추진할 계획이다. 끝.

        보도자료
 일 자  2018. 8. 22. (수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8 - 1 

 문 의  대한국제법학회 사무국 (02-752-9605, ksil@ksil.or.kr) / www.ksil.or.kr

 2018년 국제법 모의재판경연대회 성료

mailto:ksil@ksil.or.kr

